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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ody composition, biochemical parameters, and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s according to β-3 adrenergic receptor polymorphism in university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486 students - 189 males and 297 females. Based on a self-reporting metho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for over 20 minutes, and β-3 adrenergic receptor and blood samples were also analyzed. The genotype frequencies of β-

3 adrenergic receptor polymorphism were Trp/Trp homozygote (73.0%) and Trp/Arg heterozygote (27.0%) in male students.

For the female students, the distribution of genotypes was Trp/Trp (71.0%) and Trp/Arg (29.0%). There were no differences

according to biochemical parameters (ALT,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and hemoglobin) or

body composition. Males with TT genotype frequently ate Ramyon (2.40±0.52), Cup Ramyon (2.37±0.39), Kimchi

(2.23±0.61), and frozen meat (2.00±0.44), whereas males with TA genotype ate Fries (frozen food) (1.90±0.79), Smoked

meat (1.67±0.81), and Canned fruit (1.64±0.81). Females with TT genotype frequently ate Frozen fries (2.21±0.35),

Kimbab (2.12±0.44), and Ramyon (1.85±0.40), whereas females with TA genotype frequently ate Kimchi (1.73±0.98),

Fries (frozen food) (1.46±0.26), and Cup Ramyon (1.30±0.34). When questioned about satisfaction about body shape,

22.8 and 60.8% of those with TT genotype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or needed to ‘lose weight’, respectively,

whereas 18.0 and 63.9% of those with TA genotype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or needed to ‘lose weight’,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no significant effects in terms of β-3 adrenergic receptor polymorphism, which

suggests that health-promoting education needs to be developed so that university students appropriately recognize their

bodies and control their weight in desirable way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ducate individuals with TT genotype how

to buy reasonable foods by understand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nvenience foods and health care and by checking

the nutrition index labels on convenience foods. Thus, it is recommended that a health-promoting program be developed

for the promotion of healthy life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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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인의 건강수준 및 질병양상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 더불어 식생활의 변화와 의료 환경의 개선으로 많은 변

화를 가져왔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령인구가

증가되었으며 사망원인이 되는 주요 질병양상도 급성 감염

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이행하고 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특히 이러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는 음주, 흡연 및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과 식습

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2006).

대학생을 포함한 초기 성인기는 성장발달 과정 중 아동기

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시기로 신체, 정신, 사회적 관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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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매우 빠르게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이행기에 속한

다(Kim & Park 2009).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에

놓여있는 초기성인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감을 가지게 되나 불건강한 습관과 행동 때문에 건강을 해

치기 쉽다(Regina & Alice 2005). 따라서 초기 성인기에 속

하는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일생의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후

기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

아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를 교정하고 좋은 건강 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im & Park 2009).

대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

인, 환경적인 요인,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

로 관련되어 있다(Horn 2000). 에너지 섭취와 소비간의 불균

형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소비 장애의 한 형태인 기초대사

율의 감소가 체중 증가 및 체지방량 증가를 일으키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Ravussin 등 1998). 기초대사율은 주로

제지방량, 연령, 성별 등에 의해 결정되고 부분적으로 유전

적인 요인도 관여한다(Bogardus 등 1986; Ravussin 등

1998). 사람에서 기초대사율과 관련된 유전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체내 에너지의 저장과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의 변이가 기초 대사

율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보고되었다. 이 유전자는 백인과 일

본인에서 기초대사율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Yoshida 등 1995; Gagnon 등 1996; Sipilinen 등 1997).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전자의 다형성이 체지방 조성과 관련

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베타-3 아드레날

린 수용체 다형성에 따른 생화학지표와 체성분에 관한 연구

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베타

-3 아드레날린 수용체 다형성의 분포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혈액 임상검사 및 혈장 지질 양상을

측정하고, 세 번째로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체성분 분포를

분석하고, 네 번째로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2009년 3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남지역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학생 189명, 여학생 297명으로 총 486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자기기입방법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생화학적 분석을 위해 전날 저

녁 식사 이후 채혈하기 전까지 12시간 이상 금식하도록 하

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남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특별한 질병이 없

고 정기적으로 영양제 등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건강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

대상자는 자기 기록방법으로 총 20분 동안 설문지에 응답하

게 하였다.

1) β-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다형 분석

모든 대상군에서 10 mL 말초 혈액을 채혈하여 phenol-

chloroform 기법을 이용하여 단핵구내의 DNA를 분리하였다.

건조시킨 DNA를 TE 완충용액(10 mM Tris HCL, pH8.0,

1 mM EDTA)에 녹여 분광 광도계로 측정 한 후 −70oC에

보관하였다. DNA의 증폭을 위해 Sense primer 5'-CGC

CCA ATA CCG CCA ACAC-3', Antisense primer 5'-

CCA CCA GGA GTC CCA TCA CC-3'로 하였다. 연쇄중

합반응용액은 PCR tube에 500 ng의 genomic DNA, 2.5

mM dNTPs, PCR 완충용액(16 mM (NH4)4SO4, 67 mM

Tris-HCl, pH 8.8, 0.01% Tween-20), 3.0 mM MgCl2, 2.5

unit의 Taq DNA polymerase, 10 pM primer을 넣고 총 반

응액은 30 µL가 되도록 하였다. DNA 증폭은 thermal cycler

(Perkin Elmer Cetus)를 이용하여 반응혼합액을 94oC에서 3

분간 시행 후(initial-denature), denaturation을 94oC에서 30

초, 결합(annealing) 56oC에서 30초, 연장(extension) 74oC에

서 30초 동안 시행하도록 한 주기를 설정하고 45주기 동안

DNA를 증폭한 후 72oC에서 7분간 마지막 연장 반응으로 종

료하였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산물에 제한 효소 Bst NI

(Promega, Madison, USA) 1U를 첨가한 후 37oC 항온 수

조에서 60분간 배양한 다음, ethidium bromide(Sigma, St.

Louis, MO, USA)가 함유된 1.5% agarose gel에서 100V전

압으로 30분 동안 전기영동하고, Gel Imaging system을 이

용하여 분리된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의 분절을

확인하여 유전자 변이 유·무를 판정하였다. 증폭된 베타-3

아드레날린수용체 유전자는 정상일 경우 97 bp와 61 bp가 관

찰되었고, 이형접합체일 경우 158, 97, 61 bp가 관찰되었으

며, 동형접합체일 경우 158 bp가 관찰되었다.

2) 공복 시 혈당, 간 효소 수치 및 혈청지질의 측정

실험군의 공복 시 간 효소 수치 및 혈청지질의 측정은 공복

12시간 후에 10mL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한 후 분석하

였다.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와 alanine aminotrans-

ferase(ALT),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은 효소법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은 heparin-Mn 침전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ow lipoprotein

cholesterol, LDL)은 Friedewald의 공식([tota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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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lyceride/5]-HDL-콜레스테롤)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계산

하였다.

3) 신체계측에 의한 체성분 분석

신장(height)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체성분 분

석 장비인 Inbody 3.0(bioimpedence method, 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체중, 신장, 기초대사량, 필요열량, 체질

량지수, 내장지방, 피하지방을 측정하였다. 체성분 측정은 공

복상태로 대·소변을 본 후 오전에 실시하였다.

4) 건강관련 생활습관

운동, 음주, 흡연, 커피 등의 생활 습관을 조사하였다.

5) 편의식품 섭취실태

편의식품은 선행연구(Kwak 등 1997; Yoon 등 1998;

Mun 등 1999)를 바탕으로 크게 냉동식품, 통조림, 냉장식품,

즉석식품, 편의점 식품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냉동식품에

는 냉동튀김, 만두, 볶음밥, 육가공 식품, 통조림은 고기, 수

산물, 채소, 과일 통조림, 냉장식품은 포장김치, 훈제 육류,

어묵류, 즉석식품은 포장밥, 레토르트, 봉지라면, 컵라면, 씨

라얼, 편의점 식품으로는 김밥류, 샌드위치류, 햄버거류, 삶

은(구운) 달걀로 분류하였다. 편의식품의 섭취 실태는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보고서의 식품별 섭취빈도조사표를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통계 package(version 11.0)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내용별로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각 항목별 유의성 검증을 위해 χ2-test를 실시하였다.

3. 각 인자들의 평균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4. 각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변인 간 상호관련성을 분

석하였다.

5. 식품섭취빈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편의식품 섭취 자료는

각 식품문항의 주당 평균 섭취횟수로 환산(‘안먹거나 매우

드뭄’=0, ‘월 1회’=0.25, ‘월 2~3회’=0.625, ‘주 1회’=1, ‘주

2~3회’=2.5, ‘주 4~5회’=4.5, ‘매일 1회’=7, ‘매일 2회’=14,

‘매일 3회’=21)하여 계산한 뒤,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여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렙틴 유전자 상대적 형질 빈도

β-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형 빈도는 남학생의 Trp/

Trp(TT) 동형접합체는 73.0%, Trp/Arg(TA) 이형접합체는

27.0%, Arg/Arg(AA) 동형접합체는 0%의 빈도를 보였고, 여

학생의 TT동형접합체는 71.0%, TA 이형접합체는 29.0%,

AA동형접합체는 0%의 빈도를 나타냈다<Table 1>.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지방조직에 위치하여 지방분

해와 열발생에 관여하는데, 64번 염기서열의 아미노산인 트

립토판이 아르기닌으로 치환되는 유전자 변이가 존재한다

(Bouchard 1996). 베타 3-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

의 빈도는 민족간 차이가 있으며, 이전에 보고된 Arg64 대

립형질의 빈도를 살펴보면 피마 인디안에서 31%, 멕시코계

미국인에서 13%, 미국계흑인 12%, 백인에서 8%였으며

(Walston 등 1995), 일본인 당뇨병 환자의 20%, 비당뇨병

대조군의 16%로 다양하다(Fujisawa T 등 1996). 본 연구에

서는 남학생은 27%, 여학생은 29%로 Pima 인디안의 31%

보다는 낮았고, 미국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정상군과 비만

군을 대상으로 한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변이를

살펴본 Yun 등의 연구(2003)에 의하면 정상체중군에서 Trp/

Trp 63%, Trp/Arg 36%, Arg/Arg 1%였고, 비만군에서는 각

각 52%, 43%, 5%로 비만군에서 변이 유전자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Lee 등의 연구(2002)의 연구에서는 베타-3 아드레

날린 수용체 유전자의 TT형이 67.9%, TA형이 29.5%, AA

형이 2.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Yun 등의 연구(2003)

와 Lee 등의 연구(2002)보다 변이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특히 AA형이 0%로 나타나 한국인에서 AA형의 빈도가 낮

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정상동형접합체군이 이

형접합체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이 젊고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 비율

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공복 시 간 효소 수치 및 혈청지질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다형에 따른 TT 동형접

합체군의 AST, ALT 및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각각 20.71

IU/L, 19.71 IU/L, 14.01 mg/dL이었고, TA 이형접합체군은

각각 18.08 IU/L, 16.04 IU/L, 13.79 mg/dL이었다. 총콜레

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살

펴보면 TT 동형접합체군은 각각 171.28, 98.52, 57.01 mg/

dL이었고, TA 이형접합체군은 각각 172.65, 102.27, 56.49

<Table 1> Genotype frequency of β-3 adrenergic receptor polymorphism

Variables Group Trp/Trp1) Trp/Arg2) Total χ2-test

β-3 adrenergic receptor
Male

Female

138(73%)

211(71%)

51(27%)

86(29%)

189(100%)

297(100%)
0.222

1)Trp: Tryptophan, 2)Arg: Argi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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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로 나타났다<Table 2>.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다형에 따른 유전자 변

이가 있는 TA 이형접합체군은 TT군에 비해 HDL-콜레스테

롤, Hemoglobin 함량,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함

량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Pulkkinen 등(1999)의 연구에서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의 다형성에 따른 복부둘

레, 혈중 포도당,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 등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Ghosh 등(1999)도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의 다형성에 따른 그룹 간에 혈중

지질변인의 농도가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

나, Urhammer 등(1996)의 연구에서는 베타-3 아드레날린 수

용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군에서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

스테롤, 중성지질이 증가되었으나, HDL-콜레스테롤은 감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TA 이형접합체군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ulkkinen 연구결과

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변

이와 지방대사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더 많은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3. 유전자 변이에 따른 체성분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다형에 따른 TT 동형접

합체군의 체중, 신장, 기초대사율, 필요열량 및 체질량지수는

각각 59.73 kg, 165.20 cm, 1353.48 kcal, 2091.49 kcal, 21.77

kg/m2이었고, TA 이형접합체군은 각각 60.06 kg, 165.11 cm,

1344.37 kcal, 2099.92 kcal, 21.93 kg/m2였고, TT 동형접합

체군의 내장지방량과 피하지방량은 각각 1.56, 12.53 kg이었

고, TA 이형접합체군은 각각 1.60, 12.45 kg로 나타났다

<Table 3>.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갈색지방조직에서 카테콜라

민에 의한 열발생과 백색지방조직에서 지방분해에 중요한 매

개체로 작용한다(Strosberg & Pietri-Rouxel 1996).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흔한 유전자 변이는 64번째 염기서열

에서 트립토판이 아르기닌으로 치환되는 변이를 기준으로 한

다형성이 체지방량 증가현상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Sakane 등 1997), 지방대사에 영향을 미치

는 교감신경계 활성화의 주된 조절 요인인 베타-3 아드레날

린 수용체의 Trp64Arg 변이가 발생하면 기초대사율의 감소

와 체질량지수 증가, 체중이 증가되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

성이 생기며, 당뇨병의 조기 발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Corella 등 2001).

교감신경계는 에너지 소비기관인 갈색 지방조직에서 지방

대사 및 포도당 대사를 촉진하여 대사적 열생산 능력을 증

가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Arner 1995).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교감신경의 작용은 주로 이러한 조직에 존재하

는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경유하여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morine 등 1994). 갈색지방조직에서 카테콜라

민의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통한 중요한 효과는 지방

분해대사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갈색 및 백색지방조직

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동원되어 갈색지

방조직의 미토콘드리아의 탈공역 단백질에서 산화되어 열생

산으로 소모되게 된다. 결국, 카테콜라민은 저장된 중성지방

의 소모를 촉진하여 열생산을 통하여 체내의 과도한 에너지

를 소모시키는 조절작용을 하고 있다(Giacobino 1995). 교감

신경계의 기능이나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이상이 있

으면, 체내에서 에너지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체중

증가 및 비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종 간에

그 영향에 대한 결과가 다양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유전적 특

성에 의한 비만 발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시됨

으로서 이와 관련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Garenc

등 2001).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베타-3 아드레날

린 수용체의 아르기닌 변형군에서 체질량지수와 체중이 증

<Table 2> Comparison of biochemical parameters according to β-3

adrenergic receptor polymorphism 

Variables Trp/Trp1) Trp/Arg2) t-test

AST  20.71±0.87  18.08±0.72  2.334*

ALT  19.71±1.80  16.04±0.87  1.835

Cholesterol 171.28±2.14 172.65±3.86 -0.312

HDL-cholesterol  57.01±0.79  56.49±1.52 0.304

LDL-cholesterol  98.52±1.88 102.27±3.56 -0.929

Hemoglobin  14.01±0.10  13.79±0.21 0.953

1)Trp: Tryptophan, 2)Arg:Arginine

*: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according to β-3 adrenergic receptor polymorphism 

Variables Trp/Trp1) Trp/Arg2) t-test

Body weight (kg) 059.73±0.69 060.06±1.03  0.106

Height (cm) 165.20±0.47 165.11±0.72 -0.260

Basal Metabolic Rate (Cal) 1353.48±10.93 1344.37±21.46  0.417

Necessary daily Cal 2091.49±15.57 2099.92±24.11 -0.295

Body mass index (kg/m2) 021.77±0.19 021.93±0.29 -0.468

Visceral fat (kg) 001.56±0.05 001.60±0.11 -0.384

Subcutaneous fat (kg) 012.53±0.26 012.45±0.41  0.181

1)Trp: Tryptophan, 2)Arg:Argi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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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고 보고되었다(Thomas 등 2000). 또한 Andre 등

(1999)은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베타-3 아드

레날린 수용체의 아르기닌 변형군에서 기초대사율이 저하되

어 있고, 복부 비만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지방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감수성 분해 효소의 활

성도는 지방세포 크기의 영향을 받는데, 복부의 피하지방이

하지의 피하지방보다 크게 나타난다. 복부의 피하조직은 하

지의 피하조직보다 카테콜라민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되어 있

다(Horowitz & Klein 2000). 또한 복부의 내장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대사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지방분해와 관련된

카테콜라민 자극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고지혈증 유발에 피하지방보다 더욱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

게 됨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Despres 등 1985). 또

한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인슐린 감수성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Fujisawa 등

1998), 체지방 분포상 특성과 관련하여 복부비만은 고인슐린

혈증 및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Genest & Cohn 1995). Widen 등(1995)은 핀란

드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 질환, 복부비만

및 고혈압 등과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베

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복부비만 및 내장지

방 증가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TA 이형접합체군은 TT군에 비해 기초대사율

이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체중의 변화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33%가

영향을 받고(Bouchard & Perusse 1993), 기초대사율은 유전

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초대사율이 낮은 경

우가 체중 증가와 비만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Ravussin

등1998). 특히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베타-3 아드레

날린 수용체 유전자 변이는 지방산화와 열 생산을 감소시켜

서 기초대사율을 감소시키고, 체지방량을 증가시키며 체중을

증가할 가능성을 보고하였다(Rothwell 1979). 일반적으로 체

지방량이 증가하면 지방 산화도 증가하며, 지방산화의 증가

는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nger

1995). Ravussin 등 연구(1998)와 Rothwell 연구(1979)와

같이 여학생에서의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Trp64Arg의 다형성이 지방산화와 열 생산을 감소시켜 기초

대사율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체지방 분

포에 영향을 주는 경향만을 보여주고, 통계적인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의 변이만으로는 체지방 분포의 현

저한 변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4. 유전자와 체성분과의 상관관계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체질량지수, 제지방량과 내장

지방량의 상관계수는 각각 0.023, 0.022, 0.019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4>.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량, 제지방량,

내장지방량, 피하지방량의 상관계수는 각각 0.896, 0.617,

0.848, 0.8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Widen 등(1995)은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변이양상

이 체질량지수 및 체지방률과 관련성은 없으나 복부 지방량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조직에

서 지방분해과정은 베타-1, 2, 3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통한

카테콜라민의 작용에 의해 조절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베타-1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

체의 다형성은 지방분해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Elisaneth 등 1999), 특히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지방

분해능을 지니며,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에서 더 많이 발

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Trp64Arg 베타-3 아드레날린 수

용체 변이는 내장지방 내 지방분해능의 감소로 인한 내장형

지방과 깊은 관련성이 있고, 변이형 유전자(Trp64Arg,

Arg64)를 가진 사람은 체내에서 에너지 소비의 이상을 초래

해 체중증가와 비만과 관련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되었

다(Jahan 등 1999).

5. 건강관련 생활습관

<Table 5>는 조사대상자들의 흡연과 음주, 커피섭취 및 운

동과 체중조절에 관한 결과이다. 하루에 커피를 안 마시는

학생은 64.7%(302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에 한 잔 마시

는 학생은 25.7%(120명), 하루에 2~4잔 마시는 학생은

8.4%(39명)로 나타났다. 커피섭취는 혈청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Bak & Grobbee 1989;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variables

 β-3 AR1) BMI2) Fat mass Fat-free mass Visceral fat Subcutaneous fat

β-3 adrenergic receptor

Body mass index

Fat mass

Fat-free mass

Visceral fat

Subcutaneous fat

1

 0.023

-0.007

 0.022

 0.019

-0.009

 

1

0.896**

0.617**

0.848**

0.878**

 

 

1

0.353**

0.870**

0.997**

 

 

 

1

0.506**

0.313**

 

 

 

 

1

0.847**

 

 

 

 

 

1

1)β-3 AR: β-3 adrenergic receptor, 2)BMI: body mass index

**: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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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rt 등 1996). 따라서 대학생들이 커피 섭취는 원두커피

가 아닌 자판기커피를 주로 섭취하므로 대학생의 커피섭취

빈도는 혈청지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조사대상자들의 음주에 대한 조사결과 TT 동형접합체군은

‘한달에 2~3번’ 먹는 경우가 54.1%이고 ‘한주에 1~2번’이

21.9%, ‘안먹는다’가 18.9%, ‘한주에 3~5번’이 4.5%순이며,

TA 이형접합체군은 ‘한달에 2~3번’ 먹는 경우가 54.1%이

고, ‘한주에 1~2번’이 21.8%, ‘안먹는다’가 15.8%, ‘한주에

1~2번’이 21.8%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음주는 학업수행

능력 저하, 사고나 폭력에 개입되는 일 이외에도 알코올이

체내에 직접적으로 독성작용을 하거나 식사 섭취량,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영양 상태와 건강상태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Rehm 등

2001). 따라서 학교 차원이나 지역사회 및 정부차원에서 대

학생들의 음주 시 올바른 안주선택과 식사방법의 교육 및 올

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교육 프

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사대상자의 흡연여부에 TT 동형접합체군과 TA 이형접

합체군은 각각 85.9, 85.0%가 ‘흡연하지 않는다’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충남지역(Hyun 2001) 남

자대학생의 흡연율이 66.7%, 서울지역(Han & Cho 1998)

대학생의 흡연율이 59.5%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 대학생 흡

연율은 서울지역 대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

연에 있어 대학생의 흡연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된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높

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도 흡연은 질병을 일

으킬 수 있고 사망과도 직결되므로 심각성을 인식하여 금연

구역 강화와 정부의 금연운동 홍보, 담배관련 세제법에 의하

여 금연비율을 높이고 청소년기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체형 만족여부에 TT 동형접합체군은 ‘더 날씬해져

야 한다’가 60.7%이었고 ‘만족’이 22.8%, ‘더 살쪄야한다’가

16.5%로 나타났고, TA 이형접합체군은 ‘더 날씬해져야 한

다’가 63.9%, ‘만족’과 ‘더 살쪄야한다’가 18.0%로 나타났

다. 체중조절 실시 여부 조사에서 체중조절을 한 경험이 있

는 TT 동형접합체군과 TA 이형접합체군은 각각 44.4%,

48.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규칙적인 운동 실시 여부 조사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

는 TT 동형접합체군과 TA 이형접합체군은 각각 20.4%,

18.0%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 실시 여부 조사에서는 조

사 대학생의 19.7%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

였다.

대학생들의 실제 체중과 현재 체중에 대한 인식도에서 남

자는 현재보다 약간 높은 체중을 원했으며 여자는 현재 체

중보다 낮은 체중을 원하고 있어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고 보고되었고(Lee 등 2001), Kim 등 (1997)의 연

구에서도 여대생은 외모나 체형에 관심이 매우 높아서 잘못

<Table 5> Characteristics of health-related habits

Variables Group Trp/Trp1) Trp/Arg2) Total χ2-test

Daily coffee intake

None

1 cup

2~4 cup
≥5 cup

209(62.6%)

095(28.4%)

026(07.8%)

004(01.2%)

93(69.9%)

25(18.8%)

13(09.8%)

02(01.5%)

302(64.7%)

120(25.7%)

039(08.4%)

006(01.3%)

4.76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None

2~3/month
1~2/week
3~5/week
everyday

063(18.9%)

180(54.1%)

073(21.9%)

015(04.5%)

002(00.6%)

21(15.8%)

72(54.1%)

29(21.8%)

08(06.0%)

03(02.3%)

084(18.0%)

252(54.1%)

102(21.9%)

023(04.9%)

005(01.1%) 

3.383

Numbers of cigarettes

per day

None

Under 1/2 pack 

1/2~1 pack
1~2 pack
≥3 pack

287(85.9%)

024(07.2%)

023(06.9%)

000(00.0%)

000(00.0%)

113(85.0%)0

09(06.8%)

09(06.8%)

01(00.8%)

01(00.8%)

400(85.7%)

033(07.1%)

032(06.9%)

001(00.2%)

001(00.2%)

5.058

Self-recognition about

body image

Willing to be thin

Satisfaction

Willing to be obese

202(60.7%)

076(22.8%)

055(16.5%)

85(63.9%)

24(18.0%)

24(18.0%)

287(61.6%)

100(21.5%)

079(17.0%)

1.305*

Weight control
Yes

No

148(44.4%)

185(55.6%)

64(48.1%)

69(51.9%)

212(45.5%)

254(54.5%)
0.518

Exercise
Yes

No

068(20.4%)

266(79.6%)

24(18.0%)

109(82.0%)0

092(19.7%)

375(80.3%)
0.322

1)Trp: Tryptophan, 2)Arg: Arginine

*: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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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체중조절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함으로써 건강상에 많

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를 종합

해보면, TT 동형접합체군과 TA 이형접합체군은 자신이 생

각하는 신체상이 “더 날씬해져야 한다”의 비율이 각각 60.7,

63.9%로 나타났고, 체중조절을 해본 비율이 각각 44.4,

48.1%였고, 규칙적인 운동의 비율은 각각 20.4, 18.0%로 낮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대학생은 본인

의 비만도에 대해 과대평가를 함으로써 본인의 체격에 불만

을 가지거나 영양밀도가 낮은 식품섭취를 함으로써 체격변

화를 시도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대학생

들에게는 첫 번째로는 비만도를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신

체상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하고, 두 번째로는 효과

적인 체중방법으로 반드시 식이조절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포

만감을 주는 저열량 식품 선택에 대한 영양지식을 증가시켜

올바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는 식습관 및 반드시 운동을 함

께 병행하는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건강증

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편의식품섭취 실태

<Table 6>은 편의식품의 섭취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주 1

회를 기준으로 0점부터 21점까지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

하여 편의식품 섭취에 대해 살펴보았다. 항목별로 보면 남학

생 TT군의 경우 ‘라면’을 1주일에 2.4회(2.40±0.52) 섭취하

였고, ‘컵라면(2.37±0.39)’, ‘김치(2.23±0.61)’, ‘냉동 육가공식

품(2.00±0.44)’의 순으로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남학생 TA군의 경우 ‘냉동튀김’을 1주일에 1.9회

(1.9±0.79) 섭취하였고, ‘훈제육류(1.67±0.81)’, ‘과일통조림

(1.64±0.81)’, ‘컵라면(1.60±0.35)’의 순으로 주 1.6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TT군의 경우 ‘냉동튀

김’을 주 2.21회(2.21±0.35) 섭취하였고, ‘김밥(2.12±0.44)’,

‘라면(1.85±0.40)’, ‘수산물 통조림(1.67±0.39)’의 순으로 주

1.6회 이상 섭취하는 곳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TA군의 경

우 ‘김치’를 1주일에 1.73회(1.73±0.98) 섭취하였고, ‘냉동튀

김(1.46±0.26)’, ‘컵라면(1.30±0.34)’, ‘라면(1.19±0.31)’의 순

으로 주 1.19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TT군은 TA군에 비해 냉동튀김, 냉동

육가공식품, 라면,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의 섭취율이 더 높

게 나타났고, 본 연구대상자에서는 냉동튀김, 라면, 컵라면,

김밥과 같이 조리의 간편성을 장점을 지닌 편의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친

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생활면에서 친구들의 영

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편의식품 구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Lim 등 2005). 대학생들이 영양불균형을 편

의식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라면을 비롯한 편의

식품의 잦은 섭취는 열량과 나트륨, 지방을 과잉 섭취하기

쉽고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는 부족 되기 쉽다(Lee

등 2009). 그러나 실제 편의식품에 대해 영양적인 면보다는

맛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격이 선택 기준이 되고 있

<Table 6> Frequency score of convenience food intake

Variables
Male Female

F-value
Trp/Trp1) Trp/Arg2) Trp/Trp Trp/Arg

Frozen food

Fries

Mandoo

Pilaff

Meat

1.99±0.29

0.85±0.16

0.74±0.19

2.00±0.44

1.90±0.79

0.99±0.31

0.54±0.20

1.23±0.28

2.21±0.35

0.64±0.16

0.54±0.23

1.59±0.28

1.46±0.26

0.48±0.12

0.09±0.04

0.71±0.14

0.534

0.837

0.957

1.555

Canned food

Meat

Sea food

Vegetable

Fruit

0.90±0.23

1.75±0.49

1.37±0.38
ab0.78±0.17ab

0.63±0.20

1.04±0.25

0.86±0.24
a1.64±0.81b

0.72±0.18

1.67±0.39

1.03±0.32
ab0.68±0.24ab

0.56±0.24

0.65±0.26

0.77±0.28
a0.58±0.24a

0.354

0.885

0.399

*1.176*

Refrigeration

food

Kimchi

Smoked meat

Fish paste

2.23±0.61

1.32±0.23

1.33±0.24

0.81±0.44

1.67±0.35

1.40±0.34

0.77±0.27

1.40±0.33

1.45±0.34

1.73±0.98

0.81±0.16

0.80±0.14

1.916

0.589

0.523

Instant food

Packing rice

Retorte

Ramyon

Cup Ramyon

Cereal

0.11±0.04

0.37±0.09

2.40±0.52
a2.37±0.39b

0.51±0.11

0.03±0.02

0.20±0.15

1.25±0.33
ab1.60±0.35ab

0.58±0.20

0.15±0.09

0.37±0.10

1.85±0.40
a1.02±0.13a

0.75±0.24

0.50±0.47

0.13±0.05

1.19±0.31
ab1.30±0.34ab

0.78±0.32

1.026

0.870

0.995

**5.139**

0.316

Convenience

store food

Kimbab

Sandwich

Hamburger

Boiled egg

1.89±0.25

0.95±0.16

1.20±0.26
ab0.75±0.16bc

1.12±0.21

0.81±0.28

0.57±0.15
a1.19±0.40c

2.12±0.44

1.14±0.39

0.66±0.23
ab0.40±0.07ab

1.05±0.21

0.20±0.05

0.59±0.24
a0.21±0.05a

1.218

0.980

1.261

**4.791**

1)Trp: Tryptophan, 2)Arg: Arginine

**: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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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식사를 할

때 ‘영양을 취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우 편의식품의 이용

도가 낮았으며, ‘간단히 끝내는 것’과 ‘즐기기’에 가치를 두

는 경우 편의식품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Moon 등 1998)를 통해 대학생들의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식(食)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고 여겨진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3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남 지역 대

학생 중 남학생 231명, 여학생 358명으로 총 589명을 대상

으로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생화

학 지표와 체성분을 측정한 결과로 다음과 같다.

1)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형 빈도는 남학생의

TT 동형접합체는 73.0%, TA 이형접합체는 27.0%로 나타났

으며, 여학생의 TT 동형접합체는 71.0%, TA 이형접합체는

29.0%로 나타났다.

2)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다형에 따른 유전자

변이가 있는 TA 이형접합체군과 TT군의 HDL-콜레스테롤,

Hemoglobin 함량,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TA 이형접합체군과 TT 동형접합체군의 기초대사율, 체

중과 체질량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4)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내장지방량의 상관계수는

0.019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와 체질량 지수, 제지방량, 내장지방량의 상관계수는 0.023,

0.022, 0.019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하루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학생은 64.7%로 높게 나타

났고,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도 85.7%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 만족여부에 TT 동형접합체군은 ‘더 날씬해져야 한다’

가 60.7%이었고 ‘만족’이 22.8%, ‘더 살쪄야한다’가 16.5%

로 나타났고, TA 이형접합체군은 ‘더 날씬해져야 한다’가

63.9%, ‘만족’과 ‘더 살쪄야한다’가 18.0%로 나타났다. 체중

조절 실시 여부 조사에서 체중조절을 한 경험이 있는 TT 동

형접합체군과 TA 이형접합체군은 각각 44.4%, 48.1%로 나

타났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TT 동형접합체군과 TA 이

형접합체군은 각각 20.4%, 18.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편의식품 섭취 빈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 TT군의 경

우 ‘라면’을 1주일에 2.4회(2.40±0.52) 섭취하였고, ‘컵라면

(2.37±0.39)’, ‘김치(2.23±0.61)’, ‘냉동 육가공식품(2.00±

0.44)’의 순으로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TA군의 경우 ‘냉동튀김’을 1주일에 1.9회(1.9±0.79)

섭취하였고, ‘훈제육류(1.67±0.81)’, ‘과일통조림(1.64±0.81)’,

‘컵라면(1.60±0.35)’의 순으로 주 1.6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TT군의 경우 ‘냉동튀김’을 주 2.21회

(2.21±0.35) 섭취하였고, ‘김밥(2.12±0.44)’, ‘라면(1.85±

0.40)’, ‘수산물 통조림(1.67±0.39)’의 순으로 주 1.6회 이상

섭취하는 곳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TA군의 경우 ‘김치’를

1주일에 1.73회(1.73±0.98) 섭취하였고, ‘냉동튀김(1.46±

0.26)’, ‘컵라면(1.30±0.34)’, ‘라면(1.19±0.31)’의 순으로 주

1.19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생

화학적 지표와 체성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생활습

관이라고 판단되므로 대학생을 위해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

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체중조절을 위한 방법과 규칙적인 운

동 등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는 건강증진교육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TT군은 TA군에 비

해 냉동튀김, 냉동 육가공식품, 라면,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의 섭취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TT genotype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식사를

할 때 ‘영양을 취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건전한 방향으로 유

도하는 식(食)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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